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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influence of memory intensive training program on the elderly people’s
cognitive function, memory performance, and self-esteem. Method: Using a quasi-experimental or experimental 
design, 60 elderly aged over 60 years randomly assigned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mpleted 
pretest-post evaluatio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memory intensive training program was offered 
to th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for three weeks (2times/week). The t-test and χ²-test using SAS 
program. Results: 1) The cognitive fun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group (t=3.26, p=.002). 2) The memory performance that included immediate word recall tasks, word 
recognition tasks and delayed word recall tas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5.30, p<.001).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memory performance 
than the control group (t=5.30, p<.001). 3) The self-esteem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1.94, p=.058). Conclusion: The 
Memory Intensive Training Program could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and 
memory performance of the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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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급성장하는 사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8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10.3%(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로 13년전인 

1995년 5.9%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인구의 고

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 이처럼 노인인구

가 증가됨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을 추구하는 관심도 증가하

게 될 것이나 노인들은 질병, 빈곤, 고독, 무위 등의 4가지 어

려움 중에 적어도 하나이상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수명이 연장된 만큼 노인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McDougall (2000)은 노인들이 기억능력을 상실할까봐 몹시 

두려워하며 노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들 중

의 하나가 기억감퇴라고 하였으며, 더욱이 치매 초기증상 중

의 하나가 인지장애이므로 사소한 기억 실패를 치매의 신호

로 간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기억력 쇠퇴나 학습능

률의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는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이라는 전반적인 인식 때문에 대부

분의 노인들은 기억력 감소 예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

이지 않고 있으며, 기억을 돕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알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Min, 2002).

기억력은 학습과정에서 주어진 기억재료와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회상해 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지기능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집단 음악활동 프로그램

(Kim, 2005), 비디오 다이어리 프로그램(Lee, 2008), 다요인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Han et al,, 2008) 등을 시행하였으

며, 시행한 결과 모두 인지기능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기억력회상 미술치료(Park, 2009), 

집단회상요법(Park, 2007),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Dan & Lee, 

2006), 원예요법(Kang, 2005)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이 증가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노인에게 기억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한 외국의 

연구는 다수가 있다(Dellefield & McDougall, 1996; McDougall, 

2000; Stigsdotter & Backman, 1993). 그러나 국내에서는 Kim 

(2000)이 최초로 효능자원을 이용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하

여 기억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효

율적인 기억전략과 활용방법을 사용하여 기억수행능력이 증진

되었다고 하였으며, Min (2002)도 메타기억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기억수행정도를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Ko와 

Kwon (2007)은 다요인 기억 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정

상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상생활 기억 기능 문제를 

감소시키고 인지적 자극 추구활동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인

지적 기능변화 중 기억감퇴 현상은 심리적 불안감과 그로 인

한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억감퇴를 

Dellefield와 Mcdougall (1996)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여 노인의 기억장애는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기

억증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Rosenberg, 1965)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곤혹스러운 생애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 열악한 외적 조건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Kim & Han, 2004). 그러나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기능의 저하, 지위의 약화, 은퇴로 인한 역할

의 상실,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노인들이 당면한 주위환경에 

대한 조절능력의 저하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해 가

지게 되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에는 자아존중

감이 낮아지기 쉽다(Kim & Kim, 2002). 노년기의 노화현상으

로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자아존중감의 상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한 나머지 

살아갈 욕망을 잃게 만들므로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결과 집단회상프로그램(Song, 2008), 집단 음악 프로

그램(Choi & Park, 2005), 건강목욕프로그램(Hyun, 2002) 등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02).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때 노인에서 나타나

는 인지장애는 학습과 훈련에 의해 인지기능이 향상될 수 있

으며, 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억수행능력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억수행을 증진시키는 

기억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의 기억능

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길어진 노

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들에게 기억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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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자아존중감, 기억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억강화프로그램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기억강화프로그램이 기억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기억강화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가설

• 제 1가설 :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이 높을 것이다.

• 제 2가설 :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억수행이 높을 것이다.

- 제 1부가설 : 실험군의 즉각기억단어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 제 2부가설 : 실험군의 재인기억단어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 제 3부가설 : 실험군의 지연기억단어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 제 3가설 :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

z 기억강화프로그램

기억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억이 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

록 돕는 것으로 기억 과정, 기억법을 적용한 실례와 질의, 응

답, 과제 해보기 등을 포함하여 주 2회 각 2시간씩 6회 총 12

시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z 인지 기능

지식을 얻고 조직하고 사용하는 과정으로 원인과 결과사이

를 이해하고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며, MMSE-K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Kwon & Park, 1989)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z 기억수행

특정과제를 학습시킨 후 일정 기간 후 에 기억검사를 통해 

기억해낸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CERAD-KVLT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Korean Verbal Learning Test; Yoo et al., 2004)을 이용하여 

즉각적 단어회상, 단어재인 점수, 지연된 단어회상 정도를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z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

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Rosenberg (1965)가 개발한 검사를 Jun (1974)이 번안

한 자아존중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억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인지기능, 자아존중감, 기억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

이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 무학력이어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자

• 설문지에 응답 가능한 자

• MMSE-K 24점이상인 자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Cohen (1988)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유의수준(α) .05, 검정력 .8, 효과 크기 .8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한 집단이 26명으로 표본의 크기는 52

명이었다.

프로그램의 최초 대상자는 참여를 희망한 실험군 42명, 대

조군 37명이었으나 실험군은 실험도중 2회이상 불참한 12명

이 탈락하였으며, 대조군은 7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

험군 30명, 대조군 30명이었다.

실험처치

z 기억강화프로그램

기억강화프로그램은 다양한 도구와 자원을 이용하여 기억력

을 돕기 위한 것으로 문헌(Jung, 1996; Kim, 2000; Youn, 

2001)을 근거로 하여 개발하였다. 기억강화프로그램은 인지기

능과 과정에 대한 이론, 정보의 저장과 인출 효율성을 돕는 

기억법 훈련,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변화에 따른 인출 실패 경

험 등을 포함시켰다. 기억법 훈련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 과

제발표를 통한 자존감 향상, 그리고 얼굴과 이름 암기하기, 

메모하기, 달력 이용하기, 자명종 이용 등 외적 기억도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기억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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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는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정신과 교수와 간호

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였다. 

z 기억강화프로그램의 교육내용과 진행과정

기억강화프로그램의 진행은 주2회, 1회에 2시간씩 6회 총12

시간을 3주 동안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10명의 노인을 

한팀으로 하여 2명의 강사(주강사와 보조강사)가 교육을 시행

하였으며, 교육방법은 책자를 이용한 강의 및 활동을 적용하

였으며 각 교육 횟수에 따른 교육목표, 내용 및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 1회에는 뇌의 구조, 기능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

여 뇌의 구조와 기능(대뇌, 좌반구, 우반구)을 강의하였으며, 

강의를 들은 후 자신과 가족의 성격형태를 추론해봄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 2회에는 기억의 원리와 이론 이해를 목표로 하여 중다기억

이론(감각기억, 장.단기기억)을 설명하였고 생활속에서 기억종

류를 알아보고 기억변화에 따른 경험들을 나누도록 하였다.

• 3회에는 기억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기억과정(입력, 저

장, 인출)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인출의 실패 경

험을 나누도록 하였다.

• 4회에는 기억강화기법 중 기억술(심상법, 결합법, 이야기법)

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눈을 감고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한 심상을 경험하고. 심상법을 적용

할 때의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 5회에는 기억강화기법 중 고정결합법을 설명하고 고정된 신

체구조, 집 구조를 연상하며 고정결합법을 훈련하였다. 과제

물 발표를 통해 성취경험을 얻게 하였으며, 고정된 결합법

을 적용할 때의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 6회에는 기억강화기법 중 이야기법을 설명하고 이야기 구성 

반복훈련을 시행하였다. 이야기 구성을 통한 기억강화 효과

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기억강화법(제자리에 

물건 두기,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유지

하기, 좌ㆍ우뇌사고력 강화하기, 집중력 높이기,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등) 적용을 습관화 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도구

z 인지기능

MMSE-K (Kwon & Park, 1989)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10점), 기억등록(3점), 기억

회상(3점), 주의집중 및 계산(5점), 언어기능(7점),  이해 및 판

단(2점) 영역의 총 12문항으로 점수범위는 0~30점이다. 24점 

이상이 정상이며 23점 이하는 인지적 장애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78이었다.  

z 기억수행

기억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어목록 기억측정도구로 

CERAD-KVLT (Yoo et al., 2004)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즉

각적기억단어 10개 목록, 재인기억단어 20개 목록으로 구성되

었으며, 목록을 제시한 후 기억한 숫자를 점수로 계산하였다.

 • 즉각적 단어회상

10개의 단어카드를 각 단어 당 10초 간격으로 제시하며 큰

소리로 읽게 한 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단어를 회상하여 종

이에 쓰는 과정을 3회 시행하였다. 10개의 단어를 3회 모두  

순서를 다르게 제시하였다. 매 시행 시 올바로 기억한 단어마

다 1점을 주었고,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최종점수는 3

회 시행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최고점수는 30점이다.

 • 단어재인

즉각적기억단어 목록검사에서 제시되었던 단어들을 방해되

는 새로운 단어 10개와 섞어 20개를 제시하면서, 즉각적단어 

목록 검사에서 본 단어 인지, 처음 보는 단어 인지를 구분하

게 하여 평가하는 검사이다. 최종점수는 정확한 ‘예’ 반응의 

수와 ‘아니오’ 반응의 수를 더한 다음, 10을 빼서 얻는다. 최

고점수는 10점이다.

 • 지연된 단어 회상

즉각적기억단어 목록검사에서 제시되었던 10개의 단어를 20

분 후 회상하도록 하는 언어적 지연기억검사이다. 최종점수는 

올바로 회상한 단어마다 1점씩 주고 최고점수는 10점이다.

z 자아 존중감

Rosenberg (1965)가 개발한 검사를 Jun (1974)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

위는 1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0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06년 3월 27부터 7월 28일 까지 미리 선정된 

보건소, 경로당, 노인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60세 이상 노인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대상자를 정하여 연구목

적, 진행절차, 실험군/대조군 선정으로 발생상황 등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발적으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MMSE-K로 인지기능 상태를 검사하였으며, 24점이

상인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

으로 나누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실험 전에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CERAD-KVLT의 기억수행 검사를 하였다. 실험

군은 주 2회(2시간/1회) 3주 동안 총 6회(12시간)의 기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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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60)

Variables
Exp (n=30) Cont (n=30)

t p
n (%) or M±SD n (%) or M±SD

Age 73.60±6.02 73.46±5.27 0.09  .927
Gender Male  3 (10.0)  3 (10.0) 0.00 1.000

Female 27 (90.0) 27 (90.0)
Marriage Married 15 (50.0) 12 (40.0) 1.27  .529

Bereavement 15 (50.0) 18 (60.0)
Educational level Under elementary 17 (56.7) 17 (56.7) 6.99  .429

Middle  3 (10.0)  7 (23.3)
High 10 (33.3)  6 (20.0)

 7.13±4.30  6.40±4.02 0.68  .498
Religion Catholicism  6 (20.0)  6 (20.0) 3.26  .353

Christianity  8 (26.7) 14 (46.7)
Buddhism  8 (26.7)  6 (20.0)
None  8 (26.6)  4 (13.3)

Economic state Middle 23 (76.7) 16 (53.3) 3.58  .058
Poor  7 (23.3) 14 (45.7)

Health state Good 12 (40.0) 15 (50.0) 1.30  .730
Middle 14 (46.7) 12 (40.0)
Bad  4 (13.3)  3 (10.0)

Drug Yes 23 (76.7) 22 (73.3) 1.16  .560
No  7 (23.3)  8 (26.7)

Disease Yes 23 (76.7) 22 (73.3) 0.09  .766
No  7 (23.3)  8 (26.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3주 후 대조군과 실험군에게 인지

기능, 자아존중감, 기억수행 검사를 하였다.

기억수행검사는 즉각적단어회상 검사를 3회 실시하였다. 제 

1차는 단어목록 10개를 10초 간격으로 제시한 후 자유롭게 

기억하여 기록하게 하였으며 재인기억 검사를 위해 이미 제

시된 단어 10개와 방해언어 10개를 섞어서 총 20개의 단어 

목록을 보여준 후 학습했던 단어 인지를 ‘예’ 혹은 ‘아니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지연된 단어 회상은 재인기억 검사한지 

20분 경과 후에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

군의 동질성 검증은 t-test, χ²-test로 분석하였다.

• 가설검증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z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실험군 73.6세, 대조군 73.46세이었으며, 결혼상태는 사별이 

실험군에서 50%, 대조군에서 60%로 대조군에서 사별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실험군에서 고졸이 33.3%로 대

조군의 20%보다 많은 편이었으며, 교육기간의 평균도 실험군 

7.13년, 대조군 6.4년으로 실험군이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전체 평균 교육기간은 6.8년이었다. 종교는 실험군에서 

26.6%가 없었으며, 대조군에서는 13.3%가 없었다.

경제상태는 실험군에서는 보통이 76.7%였으며, 대조군에서

는 보통이 53.3%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

는 대상자는 실험군에서는 40%였으며, 대조군은 50%로 대조

군에서 건강상태가 더 나은 편이었다. 약물복용은 실험군의 

76.7%, 대조군의 73.3%가 복용하고 있었으며, 질병은 실험군

의 76.7%, 대조군에서는 73.3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사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

다(Table 1).

z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지기능, 자아존중감, 기억수

행은 Table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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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MMSE-K between Two Groups                                                           (N=60)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MMSE-K
Exp (n=30) 26.43 (2.57) 27.66 (2.29)

3.26 .002
Cont (n=30) 26.42 (2.33) 25.83 (2.0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Table 4. Differences in Memory Performances between Two Groups                                             (N=60)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Memory performances
Exp (n=30) 32.33 (6.85) 40.73 (6.90)

5.30 <.001
Cont (n=30) 31.43 (6.72) 32.10 (5.65)

Immediate memory
Exp (n=30) 18.07 (4.25) 23.00 (5.12)

4.93 <.001
Cont (n=30) 16.10 (4.96) 17.37 (3.53)

Recall memory
Exp (n=30)  7.67 (2.20)  9.33 (1.03)

2.49  .015
Cont (n=30)  8.60 (1.87)  8.40 (1.77)

Delayed memory 
Exp (n=30)  6.60 (1.73)  8.43 (1.55)

5.56 <.001
Cont (n=30)  6.73 (1.60)  6.33 (1.3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ognitive Function, Self-esteem and Memory Performances between Two Groups (N=60)

Variables Group M (SD) t p

MMSE-K
Exp (n=30) 26.43 (2.57)

0.00 1.000
Cont (n=30) 26.43 (2.33)

Memory performances
Exp (n=30) 32.33 (6.85)

0.51  .609
Cont (n=30) 31.43 (6.73)

     Immediate memory
Exp (n=30) 18.07 (4.25)

1.65  .104
Cont (n=30) 16.10 (4.96)

     Recall memory
Exp (n=30)  7.67 (2.20)

-1.77  .082
Cont (n=30)  8.60 (1.87)

     Delayed memory 
Exp (n=30)  6.60 (1.73)

-0.31  .758
Cont (n=30)  6.73 (1.60)

Self-esteem
Exp (n=30) 27.60 (3.78)

1.19  .241
Cont (n=30) 26.37 (4.2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

z 제 1가설 검증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인지기능

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위하여 실험 전, 후  

평균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1.23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0.6 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3.26, 

p=.002)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z 제 2가설 검증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억수행

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전, 후 

평균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4.04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67점 증가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t=5.30, p<.001) 제3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기억수행은 부가

설로 즉각적 단어회상, 단어재인, 지연적 단어회상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Table 4).

 • 제 1부가설 검증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즉각적 단어회상 점

수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전, 후 평균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4.9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27점 증가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t=4.93, p<.001) 제1부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4).

 • 제 2부가설 검증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단어재인점수가 대조

군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위하여 실험 전, 후 

평균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1.67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27증가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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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Self-esteem between Two Groups                                                       (N=60)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Self-esteem
Exp (n=30) 27.60 (3.78) 28.67 (3.07)

1.94 .058
Cont (n=30) 26.37 (4.26) 26.60 (4.9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49, p=.015) 제2 부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4).

 • 제 3부가설 검증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지연적 단어회상 점

수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위하여 실

험 전, 후 평균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1.8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40점 감소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t=5.56, p<.001) 제 3부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4).

z 제 3가설 검증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

감이 높아 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전, 

후 평균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1.07점 증가하였고, 대조군

은 0.23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t=1.94, p=.058)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강화프로그램

을 시행한 후 인지기능과 자아존중감, 기억수행 정도를 측정

하여 기억강화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에게 기억강화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실험군의 인지기능이 평균 1.23점 증가한데 비해 대조군은 

0.6점 감소하여 실험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군의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Chu, Yoo와 Lee 

(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다요인 기억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Ko와 Kwon (2007)의 

연구에서 다요인 기억 향상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프로그램

의 내용 이외에 기억신념변화 요소를 포함하여 진행한 결과 

정상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상생활 기억 기능 문제

를 감소시키고 인지적 자극 추구활동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기억력 감소와 학습

능력 저하는 노화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되

었으나 노인들이 본 프로그램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집중력과 상상력의 훈련이 인지기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그 외 치매노인을 대상으

로 집단회상요법을 시행한 Park (2007)의 연구에서도 실험군

에서 인지기능의 세부항목인 지남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인지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인지기능은 훈련을 통

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집단미술

요법 프로그램(Dan & Lee, 2006), 원예요법(Oh, 2009), 집단 

음악활동 프로그램(Kim, 2005)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이 증

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미술요법은 치매노인으로 하여금 양

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줄뿐 

아니라 집중력과 상상력의 훈련을 통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인지기능이 반복훈련을 통해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기도 한다(Dan & Lee, 2006). 원예요법은 오감과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해결

능력과 판단력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등의 지적인 효과가 

있으며(Oh, 2009), 음악요법은 인지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기

억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며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Kwon, 1998)고 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감각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은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억강화프로그램은 노인의 기억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공간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

억훈련 후 기억수행이 증진되었다는 Stigsdotter와 Backman 

(1993)의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4번의 집단중

재 후 실험군에서 기억수행이 증가하였다는 Dellefield와 

McDougall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Kim (2000)

의 연구에서는 효능자원을 이용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주2회

씩 4회의 기억훈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에서 기억수행점수

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일치가 의미하는 것은 

기억훈련프로그램의 실시로 노인들이 기억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억술과 전략, 기억보조 등의 사용을 증가시켰으며, 특

정상황에서 기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좋은 기억력을 갖

는다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주요하다는 기억의 동기부여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Min, 2002). 과제별로 

기억수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즉각적 단어회상과 단어재

인 그리고 지연된 단어회상 모두에서 중재전보다 매우 유의

하게 기억수행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기억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즉각적 단어회상과 단어재인 그리고 지연된 

단어회상 모두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Kim (2000)의 연구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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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으며,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다요인 인지 능

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Han 등(2008)의 연구,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다요인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Ko와 Kwon (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즉각적 단어회상과 지

연된 단어회상에서 중재전보다 매우 유의하게 기억수행이 증

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노인에게 

메타기억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 Min (2002)의 연구에서는 

단어재인과 지연된 단어회상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즉각적 단어회상에서 유의하게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Min (2002)의 연구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분석해보면 Min (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이 본 연구(73.5세)보다 좀 더 높았고(75.9

세), 교육수준도 교육받은 기간이 본 연구(6.7년)보다 낮아(3.7

년) 연구 모집단의 특성이 달라 교육의 효과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억강화 

훈련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인들도 세부적이고 조직적인 기억

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억

전략을 사용할 때 기억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억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이 대조

군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

러나 회상을 이용한 집단회상프로그램을 실시한 Song (2008)

의 연구,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15회 실시한 Oh (2009)의 연구

에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원예활동 평가에서 참여성 

관심 및 조력성, 언어소통능력, 인지 및 문제해결능력 항목 

등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집단 음악프로그램에 참여

한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증가되었으며(Choi 

& Park, 2005), 건강목욕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Youn, 2001)

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개념

으로 다른 사람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형성(Krase, 1989)되는

데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기능의 저하, 지위의 약화, 은퇴

로 인한 역할 상실,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노인들이 당면한 

주위환경에 대한 조절능력의 저하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자신

에 대해 가지게 되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

이 낮아지기 쉽다(Kim & Kim, 2002). 성인에서의 자아존중감

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

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노

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진행기간이 주 2회 

3주로 총 6회인 반면 집단회상프로그램은 8회, 원예치료프로

그램은 15회, 집단 음악프로그램은 8회로 본 연구의 교육의 

회수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실험군

의 자아존중감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나(p=.058) 유의수준(p=.05)에 가까웠으므로 프로그램 기간

을 연장한다면 유의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기억강화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억수

행을 증진시켰으므로 기억강화프로그램은 노인의 인지기능과 

수행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억강화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능, 자아존중

감, 기억수행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기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한 유시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

과 프로그램 중재기간은 2006년 3월 27일부터 7월28까지였으

며 경기도 지역 60세 이상 노인 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기억강화훈련프로

그램은 문헌(Jung, 1996; Kim, 2000; Youn, 2001)을 기초로 하

고, 정신과학 교수와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제

작한 유인물을 사용하여 주 2회, 1회 2시간씩 6회 총 12시간 

시행하였다.

연구 측정도구로 인지기능은 MMSE-K (Kwon & Park, 1989)

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1965)가 개발

한 검사를 Jun (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억수행측정도구는 기억단어목록으로 CERAD-KVLT (Yoo 

et al., 2004)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즉각기억단어 10개 목

록, 재인기억단어 20개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인

지기능 점수가 높았다

둘째,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

억수행 점수가 높았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즉각기억단어, 재인기억단어, 지연기억

단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억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

아존중감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94, 

p=.058)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화는 단기간

의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 반복프로그램일 때 효과가 나타나

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노화로 인한 기억의 변화, 기억의 과정, 

기억법 등 실제로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식과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기억강화프로그램이 인지기능 및 기억수행 능력

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기억강화프

로그램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기억 감퇴를 

예방하고 기억을 유지, 증진하기위해서 적합한 지식과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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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활성화할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기억감퇴를 호소하는 중 장년기 대상자의 기억강

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기억강화프로그램으로 기억수행에서 효과가 유의미하게 증

가되었으나 지속성을 유지하고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 젊은 시절부터 적합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을 때 노년기 

기억감소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추론됨으로 노인과 젊은이

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 고령화시기에 고학력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기억강화프로그

램 개발과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시설에서의 정규

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운영을 제언한다. 

• 이러한 기억강화프로그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실

버산업 분야에서 전략수립의 활용으로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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